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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너의 꽃

내 용

'검색창'

역대 시 공모전 수상작.

'짤깍'

화면 캡쳐 소리.

주인 있는 꽃을

몰래 탐내고

남의 것을 따라 하는 대신

내 이름을 찾아가다면.

민들레는 해바라기인 양하지 않고

꺾어온 꽃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들해지니.

내 정원을 채울 생기는

나의 것뿐임을 알면서.

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

꽃봉오리가 되어 작품을 피워내고

아직 피지 못했더라도

네가 가질 색이 무한하다는 증거인데.

그 가능성을 믿고 너를 피워보라.

하물며 인생도 그러니

생각 없이 사용한

내 것 아닌 빛이 어울릴 리 없으니까.


